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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개량신약 개발 “박차”
LG생명과학, 개량신약개발부 출범 … 동아제약은 오로디핀 출시

고혈압 치료제 <아모디핀> 등 개량신약을 앞세워 1997년 제약업계 10위에서 2005년 3위로 도약한 한미약품

의 성공신화에 자극받은 제약기업들이 개량신약 개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한국 Pfizer의 의약품인 노바스크의 주성분에 <캄실레이트>라는 새로운 특허물질을 붙인 아모디핀은 2005

년 한미약품 전체 매출의 10%를 넘는 400억원 가량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2005년 국내 개량신약 시장규모는 4000억원으로 전체 의약시장의 약 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까지 전체 시장의 10%인 1조3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기업

들의 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2006년 1월 핵심연구원 20여명으로 구성한 개량신약 개발부를 출범시켰다. 개량신약 개발부

는 2006년 전체 연구개발비의 20% 가량을 배정받아 순환기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할 계

획이다.

광동제약은 개량신약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일으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치매치료제․뇌혈류개선제․발

모제 등 3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2006년 개발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1월 출시한 고혈압 치료제 개량신약 <오로디핀>을 매출 150억원대의 블록버스터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유한양행은 2006년 성인병 분야 개량신약 개발로 국내 순수 제약매출 1위인 한미약품을 제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고, 국제약품은 개량신약 개발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고 3년 후에는 3000억원을 넘어서겠다는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량신약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의 주성분에 대한 특허가 끝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다른 수많은 개량신약 및 복제약품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모디핀도 지금까지 20여개의 경쟁제품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동아제약의 신제품 오로디핀

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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